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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금융소비자연맹   /  110-052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615호
대표전화 : 737-0940 ~ 1, 팩스 : 733-0940  웹사이트  http://www.kfco.org

	연락처
	강형구 금융국장  1688-1140, khk5916@naver.com 

	배포일
	2014.01.08(수)(총2쪽 본문2쪽 ) ★이 자료는1.8(수)배포 즉시  보도가능


  보 도 자 료 400호  
	KB, 롯데, NH 카드사 1억400만건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 처벌, 내부통제 강화, 피해보상 필요!
- 금감원의 솜방망이 조치로 매번 유출사고 되풀이,

- 최근의 금융사 정보유출사고 전면공개하고 소비자보상해야…,
- 생보협회가 개인 질병정보를 전생보사 공유토록하는 것도 문제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KB, 롯데, NH카드사가 1억400만건의 개인정보를 대출모집업체에게 유출시킨 것은 아직도 금융사들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솜방망이 처벌과 안이한 대처가 금융사의 정보유출사고의 재발을 불러 온다며, 처벌강화와  임직원의 의식제고 및 내부통제 시스템의 강화를 주문하였고, 소비자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발적인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음.
□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은 금융사들이 고객의 정보가 최고로 중요한 자산이라는 의식이 없고, 개인정보 통제 및 관리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여 이러한 사고를 반복하고 있음. 
더욱이 금감원 및 금융위가 금융사에 대한 고객정보 해킹, 유출, 도용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일어나는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음. 

□ 지난해의 생보협회 개인질병정보 수집공유, 농협 전산마비사태, 현대캐피털 고객해킹, 리딩투자증권 해킹사고, NH투자증권 거래내역유출 등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는 솜방망이 처벌로 금융사들이 전혀 무서워 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사들이 고객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여 통제하고, 임직원은 고객의 정보를 지켜야 한다라는 투철한 직업윤리와 주인의식이 필요하고, 금융당국은 고객정보유출시 해당 금융사에 대해 영업정지등 중징계로 제제하고, 사고 관계인은 파면, 형사처벌등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등 강한 처벌과 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배상을 의무화 해야 함.

이번 사건에서 외부용역직원이 신용카드업자의 위·변조 방지시스템 개발 용역 과정에서 카드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만큼 고객정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임직원들이 고객정보 열람 등을 할 경우 누가, 언제, 왜 열람하는 지, 승인을 받았는지 등 접근성 요건을 강화하여 관리해야 하며, 고객정보는 복제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함.
□ 한편, 이익단체인 생명보험협회(회장 김규복)가 개인의 민감한 질병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보험사들이 공유하도록 금융위원회가 눈 감아주는 행태는 감독당국이 얼마나 안이하게 금융소비자 ‘개인정보’를 인식하는 가를 보여주는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써,
이 건은 지난 12.4일 국가인권위에서 ‘보험가입자들이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원칙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12.30일에는 112명의 피해소비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위반으로 인해 1인당 60만원씩 1억12백만원을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감독당국의 친기업적인 고객정보보호 정책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금융소비자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금융사의 금융소비자 고객정보유출의 피해입증을 금융사가 지게 하고 손해배상의 청구도 용이하게 하는 금융사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고, 자발적인 보상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대출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하겠다 밝혔음.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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